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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activity on domestic and foreign 

civil anti-disaster organizations, related suggestions, and development plans.

Methods: This study used the documentary survey research method and the technical approach method. 

Civil anti-disaster organizations’ information was derived from detailed scholarly monographs, specialty 

publications, and previous studies of master doctorate dissertation.

Results: Volunteer Fire Department and voluntary crime prevention groups show problems related to 

budgetary deficits and volunteer deficiency.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laws must be enacted to 

guarantee interest and support. In addition, the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CAIND) organization 

requires a dedicated salary system to address the investment of its workforce and the cost of heavy 

equipment. Moreover, deficiencies were revealed regarding the lack of systems in support of 

occup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conclusion, several weak points require close attent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study about the domestic and foreign civil 

anti-disaster organizations provide insight into identity materialization and concept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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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이 있다면 바로 재난 발생과 그 피해 규모이다. 

지구온난화 현상에 기인하여 촉발된 자연의 이

상 현상은 재난 발생이라는 결과물로 우리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의 경우에

도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폭설, 태풍, 홍수 

등의 형태로 매년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고 특

히나 홍수는 많은 인명 피해를 동반하므로 경

계해야 할 대상으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

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연

재난의 발생 잠재력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예방적인 재난대책과 사후 복구대책을 과학화 

또는 선진화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낼 수 있는 강력한 국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1].

또한 사회와 산업의 고도화 현상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엘리뇨 등의 이상기후를 수반하

는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와는 다르게 

예측이 불가한 자연재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며 특히나 우리나라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 매년 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수십명에 이르고 재산피해는 수천억원에 육박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

해서는 일본과 같은 방재분야 선진국의 방재계

획과 정책 그리고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고 현재의 운영 실태를 비교해봄으로써 문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종합적인 방재 대

책 마련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킨 

최적화된 방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안전한 

도시구축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2].

그리고 재난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하게 대응

과 복구 절차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 및 지역-도시-국

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전략적인 측면

에서 예측하고 대비하는 총체적 위기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사회에 기반한 상향식 재난관리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하여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모두를 포

함하는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필수적이

다[3].

현재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규모가 큰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보

았을 때, 더욱이 민간에서의 협력과 참여가 절

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4]. 즉, 재난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각 나라의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지역 주민들 스

스로 동참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목표를 갖고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단체들

이 존재하고 있다[5].

우선, 우리나라의 민간 자율방재 조직들에 

대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

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다른 방재조직들과의 비교가 필

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와 민간 방재조직의 활동은 우수

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두 나라에서 가장 

대표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

다. 따라서 모범적인 활동을 실시하는 미국의 

소방봉사단(Fire Corps)과 일본의 방재사 및 

소방단(消防団)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

하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방재조직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운영으로 평가받고 있는 의용소방대

와 자율방범대 및 지역자율방재단을 분석하여 

관련되어 있는 시사점들을 찾아보고 방재조직

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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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재난관리 체계의 흐름속에

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던 민간 방재조직의 특

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방

재조직들의 활동실태를 살펴보고 관련된 시사

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민간 방재조직의 발전

방안을 찾아 보았다. 관련된 자료수집과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역자

율방재단 관련 학술논문, 전문서적, 석·박사 

선행연구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또

한, 본 연구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문헌조

사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고 기술적 접근방법을 

통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Ⅲ. 외국의 민간 방재조직 분석

캐나다, 미국, 일본은 재난에 대처해 왔던 역

사가 오래됐으며 지방자치 제도에 기초하여 재

난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있기에 민간 방재조직

들의 활동실태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욱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

자 하였다.

1.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 비영리법인 형태의 민간 재난비상조직

(CCEP, Canadian Centre for Emergency 

Preparedness)이 상설화되어 있는데 정부와 연

계해 각 지역에서 자율적·체계적으로 재난 대

응활동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발

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

를 조성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주정부의 재난관리 업무에 발전적인 방향

을 제시하고 재난대응과 관련된 선진 지식을 

전파한다. 이외에도 재난업무 담당자의 능력을 

향상하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세미나 등과 같은 

모임을 주선하고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6].

이 조직은 ① 안전한 공동체 파트너쉽 ② 교

육·훈련 제공으로 공공기관과 대학교에서 위

기관리와 관련한 실무교육 및 학위과정을 제공 

③ 민간의 훈련기관과 NGO 단체가 서로 연계

하여 일대일 맞춤형(실무자와 교육희망자 사

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재

난 분야에서 추가적인 경력개발이 필요한 사람

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조언해 주는 동시에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일정한 자

격증을 수여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도 노력

하고 있다[6].

2. 미국

미국의 재난관리 체계는 일관성 있는 확고한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는 점이 두드러지는 바, 

연방·지방·주정부 단위에서 실행하는 지원 

절차와 현장의 지휘조직 관리를 비교적 명확하

게 실행한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자

율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조직들의 참여를 법률

로써 규정하는데 재난 발생으로 인한 시민사회

의 참여활동은 오랫동안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

져 왔다. 대표적으로 ① 시민봉사단 ② 적십자

사 ③ 전국재해봉사협의회 ④ 소방봉사단이며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라는 정부의 기관에서

는 ‘재해에 강한 공동체구축 사업’을 통해 적극

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7].

1969년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개인·봉사단체·정부조직의 재난관

련 활동이 중복되며 효율적인 성과를 얻지 못

했는데, 전국재해봉사협의회는 이러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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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정하며 민간의 자발적인 봉사조직과 방재

업무를 취급하는 정부기관 사이에서 협력·협

업·조정·의사소통을 통해 민간의 자원봉사자

들에게 이전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7]. 각 주(State)에

는 ‘주재해봉사협의회’가 설립되어 있고 따라서 

각 지역에도 일반재해봉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의 역할은 일정한 조정을 하

는 것으로써 ① 개별가정의 긴급지원 활동 ② 

정부로부터 소외된 가족에 대한 지원활동 ③ 

긴급 대중구호 등의 비교적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더불어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시민봉사단이라는 조직

은 연방재난관리청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국토

안보부의 산하 기관이며 전국 25개의 적십자와 

같이 민간의 자원봉사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① 전국 및 지역 

사회의 서비스 연합 ② 의료봉사단 ③ 자율방

범단 ④ 시민감시단 ⑤ 소방봉사단 ⑥ 지역재

난대응팀 등의 여러 민간 조직들이 두각을 나

타내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8].

미국 사회에서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① 주

정부 ② 지방정부 ③ 연방조직 ④ 비상대책위

원회 ⑤ 자원봉사 단체들로 나뉘어 움직이는 

형태를 보이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시민봉사

단은 각 조직들을 긴밀하게 유지해 주고 자연

스러운 관계를 맺게 도와주며 때로는 주도적 

활동을 전개한다. 여러 시민봉사단 중에서도 눈

에 띄게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은 지역재난대응

팀으로서 1985년 로스앤젤레스 소방서에서 처

음으로 시작했고 주요 역할로는 재난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중심 내용은 수색·구

조·화재안전·응급처치 활동과 같은 기초적인 

대응을 위한 기술학습과 더불어 가상훈련·상

황전파를 활동 목적으로 설정하였으며 2019년

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걸쳐 2,700개의 관련 

프로그램이 등록·운영되고 있었다[8].

지역재난대응팀은 시민사회와 지자체 그리

고 재난관리 전담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

역의 방재계획과 교육·훈련 및 실무교육 사항

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갑자

기 발생한 지역 사회의 재난 피해를 1차적으로 

방지한다. 나아가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이 발

생하더라도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

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는 역

할도 수행한다. 2004년부터 국토안보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했고, 2005년 태풍(카트

리나) 발생 시 6만 명의 팀원들이 전국에서 몰

려온 1만 5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지역 여건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함께 활동하면서 

재난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일에 큰 도움이 되

었다[8].

1881년 적십자사는 전쟁과 재난 발생에 대비

하여 국가에 봉사하고자 설립됐으며 주요내용

은 국제공조·미군의 긴급서비스·응급의료·

재해경감 분야를 사업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자

원봉사자의 수는 120만 명에 이르고 재등록 비

율은 56%인데 25세 이하는 36%로 비교적 연령

대가 낮은 편에 속하며 총인원 중 15% 정도가 

재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배치되어 활용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인력은 3만 명에 이르고 있는 실

정이다[9].

미국 사회에서 민간 방재조직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평가되는 소방봉사단은(Fire 

Corps) 시민자치와 봉사정신을 좌우명으로 삼

고 활동하며 주로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특징이 있다. 최초로 야간경비원 제도에서 시작

이 되었고 지금처럼 관설 소방이 설립되기 이

전의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만

들어냈던 자구책으로서 화재·범죄·불법 행동



국내외 민간 방재조직의 특성에 관한 비교 분석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5(3)

131

들이 만연했던 도시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시

민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만든 시민

조직이었다. 민간의 최초 소방대는 1679년 미

국 보스턴 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창설되었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방화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1715년에는 보스턴 시에서

만 여섯 개의 소방봉사단이 만들어지기도 하였

다[9].

40년이 흐른 1718년에는 상호소방협회가 설

립되면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화재진화 

및 인명구조 활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실시하였

고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제도화 하여 각 지방

으로 전파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발전하게 

되었는데 현재에 이르게 된 형태가 민간의 방

재조직인 소방봉사단이다. 오늘날에는 독자적

으로 활동하거나 직업소방관과 연합적인 형태

로써 지역 사회의 긴급 재난사고 대응 및 수습 

활동과 같은 소방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7, 8]. 

조직과 인력의 운영에서도 소방봉사단원은 직

업소방관과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

의 소방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개인의 자율

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이다[9].

소방봉사단원이라면 직업소방관과 동일한 

교육·훈련을 받게 되고 정규 소방대원과 똑같

은 임무를 맡는데 단지 근무 형태와 고용조건

에서만 미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3만 명 이상 고도로 인구밀도가 집중된 도심 

지역의 공동체에서는 70%의 소방력은 직업 소

방관으로 구성되고 이외의 30%는 소방봉사단

으로 운영되며 도심의 외곽 지역에서는 대체적

으로 소방봉사단원들과 유급 상비대원들로만 

구성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한다[8,9].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농촌처럼 소규모 지역

에서의 소방력 비율을 확인했을 때 자원봉사 

단체인 소방봉사단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

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방봉사단원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단원의 과반수가 인구밀도 3천 

명 미만의 조그마한 지역에서 대부분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10]. 종합해 보면 정

부 지원이 적은 소도시 외곽 지역에서는 소방

봉사단이 주도적으로 재난 대응활동을 하는 것

으로 확인됐으며 조직의 운영은 소방력의 상황

과 지역적인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10]. 즉, 일부 소도시 지

역에서는 소방봉사단이 화재진압과 같은 소방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한다는 의미이다.

자원봉사자인 소방봉사단원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심지어 행정지원과 운전지원을 

위한 정규 직업소방관 인력을 투입·배치해 운

영하는데 소규모 자치 형태를 띄는 마을

(Town·Village) 같은 경우에는 소방봉사단장

이 선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재난의 대응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소방봉사단장을 정점으로 화

재진압요원·운전사·팀장·주임·현장지휘대

장으로 구분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해석해 보면 소방봉사단은 정규 소방

관처럼 실질적으로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함으

로써 지역 사회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형성되

어 있으며 그 위상 또한 높다[11, 12].

각 지역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역할을 담당하

고 있으므로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긍정적 이

미지 역시 생성되고 한발 더 나아가 자원봉사

자들의 취업 활동과 구직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일정 부분은 당연한 가점 요인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의미한 사항은 자원

봉사 활동이라는 것이 결국 미국 사회에서는 

일종의 사회원동력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인데 바로 이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민간의 도움 없이 정부 혼자서

만 재난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

문이다[11, 12].

한편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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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항으로는 민

간의 방재조직에 신규지원자들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그러한 원인을 분석해 보았더니 ① 출동 건

수 증가와 현장에서의 활동시간 폭증 ② 훈련 

시간 상승 ③ 훈련내용 고도화로 인한 어려움 

발생 ④ 직장생활 병행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

로 인해 각 지역에서 젊은 층의 인력이탈이 주

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13].

3. 일본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재해에 피해를 받아왔던 만큼 국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다. 그리하여 공동체 참

여활동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대표적

인 민간의 방재조직은 수방단·소방단·자주방

재조직·민간자원종사네트워크가 있다. 아울러 

민간 분야에서의 방재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재사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면서 최초 1999년

에 검토를 시작하였고 2002년 방재사 기구가 

설립되어 2003년 첫 번째 시험에서 처음으로 

216명을 인증하였다. 이후 2016년엔 최종 11만 

명이 인증을 등록하는 큰 성과를 올리게 되면

서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40만 명 이상

의 방재사가 배출되어 활동하는 목표를 세웠다

[14].

방재사의 인증 등록의 절차는 4단계로 이루

어져 있는데 일본의 51개 지자체와 27개 민간 

기관에서 인력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주

요 내용은 ① 인증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12강

좌 수강 및 연수과정의 이수 ② 방재사자격 취

득시험의 합격 ③ 구명구급 강습수료 ④ 방재

사 인증등록 신청이다. 일본 사회의 곳곳에서 

점조직처럼 활동하는 방재사는 ① 자신의 생명

은 스스로 지킨다는 자조 ② 지역·직장에서 

협력하고 발생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공조 ③ 

시민·기업·정부와 협력해 활동한다는 협동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실질적으로는 

방재와 관련된 지식·의식·기능을 지니면서 

인적 능력을 갖추어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장

소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률적으로는 

방재사 협회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충족하는 사

람을 일컫는다[14].

1995년 5만 명의 사상자를 동반한 한신대지

진 사건으로 인해 얻은 교훈은 ‘모든 지역이나 

직장에 방재사가 존재하여 활약하는 것이 필요

하다’라는 것이었고 이에 근거해 창설된 방재사

는 평소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대형재난 발생에 대비한 자조와 공

조의 활동훈련과 지역의 방재안전 계획을 수립

하는 업무에 참여한다. 그리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해 비상상황이 되면 구조·대피 활동을 실

시하며 일본의 각 지역에 포진한 자원봉사자들

과 협력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함

으로써 공적 자원의 도착 전 단계에서 피해 확

대를 경감시키는 활동을 전개한다[14].

또한, 소방단이라는 화재진압에 특화된 모범

조직이 일본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소방조

직법을 바탕으로 2000년 기준, 전국 3,500개의 

개별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평상시엔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

고 재난·재해가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지역을 중심으로 상주해 있는 직업소방관과 연

계하여 ① 구조 ② 소방 ③ 진압 ④ 주민대피 

유도 ⑤ 구조물자 수송 ⑥ 급수지원 활동을 전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상 소방단의 전

체인원은 거의 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

로 잠정 파악되었다[14].

소방단이라는(消防団) 조직의 유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최초로 조직화를 이루었던 

것은 에도 시대(江戶時代, 1603~18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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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년 막부 정권에서도 지역의 화재는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단의 

효시격인 정화소(町火消) 설치를 명령하였고 

같은 해에 전국적으로 48개의 정화소조합(町火

消組合)이 창설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소방단이 만들어졌으며 

평시에는 생업 활동을 하면서 재난·재해 상황

이 발생하면 곧장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는데 

신분상으로 구분해 보더라도 특별지방공무원이

라고 할 수 있다[14].

또한, 지자체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단원이 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안

전보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규모가 작은 재

난 상황에서는 직업소방관의 소방력으로만 재

난에 대응하게 되는 반면에 고베한신대지진과 

같은 초대형 규모의 상황에서는 관설 방재조직

만으로 모든 대응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 되면서 소방단과 같은 민간 방재조직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13,14].

일본 역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

의 민간 방재조직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같

이하면서 신규대원 충원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

다. 지원자의 숫자가 줄어든 원인을 분석해 보

았더니 ① 도시의 과밀화 현상 ② 농촌에서의 

이탈 ③ 취업구조의 변화 ④ 산업 구조의 변화 

⑤ 근무 지역과 거주 지역의 원격화 ⑥ 지역 사

회로의 회기성 ⑦ 인구의 고령화 ⑧ 저출산과 

같은 사회 변화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14].

더불어 말하자면 산업 구조가 복잡한 양상으

로 변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현상의 부작

용은 지역에 소속된 소방단원들의 평균 연령대

가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만성적인 신규인력 부

족과 기존 대원들의 고령화 현상 문제를 해결

코자 일본 정부에서는 강력한 유인 정책들을 

만들어 왔는데 1984년 소방청에 만들어진 소방

단활성화대책검토위원회의 운영을 시작으로 

1986년 예산회계에서는 국고 보조 사업의 일환

인 소방단활성화 모델사업을 창설하기도 하였

다[14].

최근 각 지자체에서도 인력충원을 위한 다양

한 방안을 제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소방단의 입단 자격을 다양화하여 각급 

학생에게까지 넓혀가는 중이며 입단 나이도 크

게 완화하였다. 이처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

른 소도시의 인구 이탈과 더불어 자연적인 인

구 감소 등의 시대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

자 기초단체와 지자체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

하고 있다[14].

Ⅳ. 국내의 민간 방재조직 분석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그 역사가 비교

적 길지 않으며 아직까지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방재활

동을 실시하는 민간의 방재조직들을 자세히 분

석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한 가지 분명하게 인지해야 하는 

사실은 바로 ‘재난관리 업무의 주체는 누구인

가’라는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 발생으로 불가항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실행해야 하

며 국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한

다[15].

그리고 개인 소유의 시설물과 건축물을 대상

으로 불행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

저하게 살펴야 하는 묵시적·명시적인 의무 규

정을 동시에 갖는데, 이처럼 모든 국민은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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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를 위한 활동에서 만큼은 예외 없이 참여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15]. 이런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다양한 민간주도의 

방재조직들이 창설되었으며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단체들은 ①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② 민방위

대 ③ 의용소방대 ④ 자율방범대 ⑤ 지역자율

방재단이 있으며 자세하게 각 조직의 유래와 

의의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15].

1. 한국재난안전네크워크 및 민방위대

우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단체는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이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재난발생 현장에서 네트

워크식 봉사체계를 이루자는 취지에 따라 설립

되었고 17개 단체에서 무려 850만 명에 육박하

는 국내 최대의 자원봉사자들을 보유한 기관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직의 통일성과 지휘체

계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인원을 신속하게 소집하는 일

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현장으로 투입시키

는 일은 어려운 실정이다. 즉, 재난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15].

다음은 민방위대 관련인데, 법률상 존립 근

거는 민방위기본법이며 ‘방위 사태로 부터 주민

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

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

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라고 정의되어 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관리본부에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며 전

국적으로 9만개의 대와 6백5십만 명의 인력으

로 구성되어 있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활용은 어렵다고 평가된

다[15].

2. 자율방범대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율방범대는 

지역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주민

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경찰파출소·

지구대·치안센터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가

지면서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일종의 자원봉사 

조직이다. 주요임무는 지역에 상주하여 근무하

고 있는 경찰공무원과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5

명 이내의 인원을 조 단위로 편성해 ① 범죄 취

약 지역을 순찰 ② 현행범의 체포와 ③ 범죄 예

방활동을 실시하고 ④ 범죄 현장이나 용의자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하면 그 즉시 신고하며 ⑤ 

소속 관할 지역에서 행사활동이 있을 때에 질

서유지와 경찰업무의 보조 역할을 한다[16]. 창

립 배경을 보면 1950년대 한국전쟁의 여파로 

혼란스러운 사회분위기 속에서 폭력행위·강

도·절도 등의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렸는데 

순수한 경찰력만으로는 모든 치안수요를 감당

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17].

거기에다 설상가상 격으로 북한군의 무장공

비 까지 출현하여 소탕작전에 많은 경찰공무원

이 동원되었고 그로 인한 치안공백에 대처하고

자 동(洞)·리(里) 단위로 출현한 야경 제도로

부터 자율방범대 활동이 유래되었다. 이후 세월

이 흘러 1962년에서야 정부는 동·리 단위의 

무급으로 운영되던 야경 제도의 비용을 주민들

이 부담하는 유급방범대 제도로 바꾸었는데, 

1963년엔 주민들의 자율 방범 활동을 제도화하

기에 이르렀고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며 

조직을 공고하게 체계화하였다[16, 17]. 그 이

후에도 계속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을 확충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조

직의 현황과 활동실적은 <표 1>에 제시된 것처

럼 2015년 12월 전국적으로 4,300개 조직과 10

만 5천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부족한 경찰공

무원 인력을 보조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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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umber of
departments

Number of
members

Arrest of criminals activity details
Crime 
reportTotal

Major 
crime

Burglary Violence Others*

2012 3,945 100,758 202 - 13 31 158 2,278

2013 4,193 104,553 228 4 11 56 157 1,346

2014 4,351 105,544 224 1 22 53 148 1,856

2015 4,344 105,681 274 - 6 58 210 1,838

Four-year 
average

4,208 104,134 232 1.25 13 49 168 1,829

Note. Others*: Activities such as drunk driving, misdemeanor, sleeping and eating without money, obstruction of business, etc.

Table 1. Activity details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group[18]

의 자율방범대 조직은 3,844개로 98,595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각 지역에 소속되어 활동하

고 있었다. 이후 매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

면서 2012년엔 3,945개 100,758명, 2013년엔 

4,193개 104,553명, 2014년엔 4,351개 105,544

명, 2015년에는 4,344개 105,681명이 전국의 각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조직

의 개수와 인원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했는데 이런 현상은 조직의 인력이 쉽게 이탈

되지 않고 잘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율방범대의 범인

검거 활동실적을 자세하게 파악해 보았더니,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강력사

범, 절도, 폭력,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폭력 사건보다 압도적으로 횟수가 많았던 유형

은 기타였다. 기타의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음주

운전, 무전취식, 주취소란을 비롯하여 주로 경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연도별로 범인검거 횟수를 비교하여 보았더니, 

대체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자

율방범대의 활동이 지역 사회에서 범죄를 예방

하고 저지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의미한다. 이처럼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자율방범대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

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범죄의 발생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범죄신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에 4,752회의 정점을 찍으면서 차

츰 감소세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범죄 발생

률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18].

그리고 ‘범죄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

칙’에 따라서 범죄 신고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율방

범대는 범죄의 예방활동을 위해 지역 사회 주

민들로 구성된 자발적 자원봉사 단체임에도 불

구하고 본연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사회에선 자율방범대의 활성

화방안 마련을 위해 현직경찰관·자율방범대

원·시민·전문가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며 

관련된 문제점을 극복코자 노력하였다[18]. 4

천개의 조직과 10만 명의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율방범대만을 

위한 법률이 구비되지 못했고 따라서 ‘자율방범

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

게 필요하다. 더불어 자원봉사 활동이 아무리 

대가 없는 행위라고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

어주는 근무수당이 없는 것과 유인 동기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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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점은 대책 마련의 시

급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3. 의용소방대

그나마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의용소방대는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민간의 자율적인 소방조직에서 최초로 출발하

였고 근대화 이후에는 1958년에 소방법이 제정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설치·운영되었으며 비

로소 2014년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 독립해 제정되

면서부터 기존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9]. 이 법의 제1조에

서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 등의 소방업

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제정 목

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서는 화

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활동 그리고 구

조·구급업무의 보조 활동 및 화재발생 등 재

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와 화재예

방 업무의 보조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그 임무를 설명하고 있다[19].

화재와 관련된 재난분야에서는 재난관리 4단

계와 같이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을 실

시하지만 다른 종류의 재난 발생에서는 역할의 

범위와 대원의 임무 및 행동 사항에 제약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는 인력구성과 활

동내역을 분석하였는데, 2017년 12월 소방청의 

통계자료에서는 3,853개의 대와 94,932명의 대

원이 소속돼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소방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갖

춘 대원들은 ① 생활안전 ② 산악구조 ③ 전통

시장 ④ 수난구조 ⑤ 응급처치 ⑥ 중장비 분야

에서 전문의용소방대에 소속되어 244개 대에서 

4,759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국에서 소방기관이 미설치 된 어촌·농촌·

산촌 등의 오지와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화재진

압에 필수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서 독자적

인 소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248개의 전담의

용소방대와 5,483명의 대원들이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용소방대는 타 조직과 비교하여 볼 

때 우수한 활동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소방 활동에 따른 급여지급과 처우에 

관한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 일반 주민

으로 구성된 자율적 재난관리 조직으로서 정의

되기가 곤란하며, 현장에서의 활동 분야에서도 

주택과 같은 건축물 화재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의 참여 활동에 제

약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므로 복합적인 재난관

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조직이라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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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20]. 이외에도 의용소방대 조직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데 설립취지와 활동내역을 

보면 관변단체라고 정의할 수 없고 그렇다고 

순수한 의미를 갖는 자원봉사 단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국내에서 아주 특수한 

성격을 지닌 조직체라고 설명하였다[21].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과거의 연구 활동에서

는 자원봉사 활동과 활동여비만을 주제로 간략

하게 언급되었는데 정리해 보면 자원봉사 활동

을 정의할 때에는 소정의 유급활동 판단 여부

에 따라서 고려해 볼 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즉, 무료 자원봉사 활동인지 아니면 유급 자원

봉사 활동인지에 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을 받고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해 보면 자원봉사 활동에 지원되는 

활동비는 무보수 활동과 연계시켜서는 안 되며 

만약 정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육

성코자 한다면 일정 수준의 활동비는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 21]. 2017

년에 작성된 <표 2>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

년에는 총 3,853개의 의용소방대와 94,932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전국의 소방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화재경계근무, 교육훈련, 홍보활동, 기타 

등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적

극적인 소방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읍·면에서 관(官) 소방업무를 체계적인 방법

으로 보조하기 위해 설치됐고 의용소방대원은 

해당 지역에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스스로 희

망하는 자(者)로서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이 임명한다. 아울러 소방인력이 부족한 읍·면 

지역에서 크게 활약하는데 화재와 산불 진화활

동은 물론이고 여러 종류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며, 규모가 있는 대도

시에서는 소방업무의 홍보기능과 소방행정의 

지원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면서 민간으로부터의 

협조와 지원단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22].

조직의 분류는 ① 남성의용소방대 ② 여성의

용소방대 ③ 혼성의용소방대로 나뉘는데 이와 

별도로 소방력이 미약하여 소방관서가 설치되

지 않은 지역에서는 화재진압을 전담하는 ④ 

전담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또한, 지

역적인 특수성에 기인하여 전문기술 자격보유

자 중심으로 구성되는 ⑤ 전문의용소방대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고 관련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구성원의 해임절차를 살펴보면 의

용소방대원이 법령의 요건에 벗어나거나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해임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정년은 

만 65세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23].

이외에도 활동 실적에 따라서 운영경비를 차

등 지급하며 각종 포상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과중심 차원의 보상을 실시한다. 재해보상 관

련, 업무수행 중 ① 부상과 질병 발생으로 요양

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보상 ② 완치된 이후

에도 신체장애가 계속하여 있을 때에는 장애보

상 ③ 불행하게도 업무수행 도중 사망했을 경

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되

는 장제보상 ④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

상이 있다[24]. 의용소방대의 참여활동은 의미

가 상당한데 개인의 지식과 능력 및 시간과 기

술을 가치와 의미가 있는 곳에 활용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생활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

주며 개인의 자존감을 유지시켜 주고 나아가 

정신건강 유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갖

는다[24].

이처럼 타인과 공공복리를 위해 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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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됨으로써 인격발전의 기

회도 가져볼 수 있다. 결국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 민관 협력활동

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방조직을 

홍보하게 되는데 대외적인 이미지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

할 수 있게 된다[25]. 최근에는 정부의 지위와 

역할이 기존처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통치방

식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일종의 연

대방식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환되면서 자원

봉사 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더불어 효율적

인 성격을 갖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생산개

념이 새롭게 등장한 계기가 마련됐는데 공공 

부문의 자원봉사 활동은 공동생산의 형태로써 

향후에도 활동영역과 시민들의 관심은 계속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26].

4. 지역자율방재단

우리나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전국적인 규모

는 2018년도 행정안전부 내부행정자료와 통계

에 의하면 245개 단에 53,795명의 단원들이 활

동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방재활동 사항

을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지역 

예찰활동을 비롯해 응급복구 참여, 주민대피 

유도, 교육훈련, 기타 활동 등에서 20,688회에 

걸쳐 연인원 256,527명이 활동하였다. 과거의 

재난 양상에 비하여 더욱 맹렬해지고 복합화 

된 현대의 재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재

난관리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불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재난피

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방재활동을 실시하고 있

는데, 이러한 취지를 갖고서 탄생한 방재조직

이 바로 ‘지역자율방재단’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창설되었다. 주요 특성은 

민관 공동의 협력관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

원봉사 단체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재난관

리 차원에서의 모든 방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다[27].

최초 수방단이라는 이름으로 1967년 제정된 

풍수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이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재해를 예방하거나 

재해와 관련한 응급 대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리 자연부락 단위로 수방단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27]. 하지만 수방단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경험한 이후에야 비

로소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한 내용으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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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수방단을 전신

으로 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방재조직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재난 

발생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직·간접 피해가 

상당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이익

만을 추구하다 보니 재난과 관련된 사전적인 

예방정책은 늘상 소외되기 십상이었고 이로 인

해 우리의 삶 또한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언

급하였다[28].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코자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재조직인 지역자

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해 왔는데 성패는 지

자체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방

재조직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방재단과 관련된 정책과 규정 및 행정

적·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자체와 지역주

민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때, 비로소 새로운 대안과 지혜로운 운영 방안

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지역

자율방재단의 방재조직 구성과 운영상에 미숙

함이 드러나고 설상가상으로 지자체의 재정적

인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참여하는 단원들의 인식 전환과 주

민들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각 지역

에서 재난 저지 활동의 핵심적인 주체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28].

한편 일반인과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된 내용의 분석

을 통하여 비효율적인 방재조직 운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자체의 대폭적

인 예산지원 둘째,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

할 때 지자체의 예산운영 집행 과정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결정 셋째, 재난 관련 기관과 단체

는 평상시에도 교류하고 지원활동을 적극적으

로 실시하여 재난을 대비한 공조 체계를 구축 

넷째, 국민의 방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

하다고 언급하였다[29]. 또한, 단순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복잡해지고 대형화된 새로운 재

난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에서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

다[30].

이처럼 우리나라 민간 주도의 재난관리 체계

가 변화되는 흐름속에서 마침내 재난의 모든 

단계를(예방·대비·대응·복구) 망라하여 활

동할 수 있는 민간의 자율 방재조직인 지역자

율방재단이 창설되었다. 이처럼 지역자율방재

단은 각 지역 사회에서 재난 저지를 위한 방재

활동을 실시하며 주민들에게 친숙한 방재조직

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방재활동

에 참여하는 단원들은 각자 본연의 생업에 종

사하며 항상 바쁜 가운데 이러한 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29, 30].

하지만 신생된 조직인 만큼 운영상의 미숙함

과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며 무용론까

지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았

을 때 관설 방재력이 미흡한 소규모의 지역에

서는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과 복구 활동에 있

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도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효율적 재난관리

를 위한 홍보활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협조 

및 지원단체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으

므로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

단해 볼 때, 지역자율방재단의 가치는 여전히 

높게 인식되고 있다[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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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 등 정

부의 역량만으로는 수시로 발생하는 재난에 효

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오늘날의 양상에 대

하여 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민

간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방재활동

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 활동하는 민간 방재조직

의 특성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방

재조직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캐나다에서는 ‘재난비상조직’이 상설화 

되어 있고 각 지역에서 정부와 연계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

하며 주정부에 재난관리 업무의 발전적인 방향

을 제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선진 지식을 전파

하고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과 학위과정을 제

공하고 있었으며 민간의 훈련기관과 NGO 단체

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재난 교

육의 기준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을 수여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도 적극적

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시민봉사단, 적십자사, 전국재해

봉사협의회, 소방봉사단 등 많은 민간의 조직

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소방봉

사단’의(Fire Corps)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이 조직은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켜 소속감

과 자부심을 끌어 올리는 특성이 있고 또한, 관

설 방재기관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지역에서의 

재난 저지를 위한 방재활동을 담당하여 그 역

사와 전통이 깊다. 현재로서는 직업소방관과 연

합적인 형태로써 지역 사회의 긴급한 재난사고

와 대응 및 수습 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규

모의 자치 지역에서는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본에서는 ‘방재사’와 ‘소방단(消防団)’이 중

심이 되어 지역 사회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활

동하고 있었는데 40만명이 넘는 방재사가 활약

하며 지역 사회의 안전 수호에 기여하고 있다. 

과거 5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한신대지진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의 일환으로서 창설된 

방재사는 평소에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재난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

는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활동과 주민대피 유도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소방단은 화재진압에 특화된 모범적인 

방재조직으로서 3,500개의 개별 조직들이 전국

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직업소방관과 연계하여 

재난 저지 활동을 하고 있었다. 평시에는 생업 

활동에 종사하면서 재난 상황 시에는 즉시 현

장으로 출동하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모습과 국민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민간 방재조직들의 활동사항

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한국재난안전네트워

크, 민방위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지역자

율방재단’이 있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활성화 

된 조직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

재단이였으며 각각의 정체성과 특성을 내포하

고 있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

죄 지역을 순찰, 현행범의 체포, 의심되는 용의

자에 대한 신고, 질서유지와 경찰업무의 보조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2015년 기준으로 

10만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만성적인 예산지원의 부족과 지원자 숫자

의 감소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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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심과 더불어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

정이 필요하다.

의용소방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뿌리가 깊은 

조직이며 근대화 이후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되

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요 

임무는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을 더욱 체

계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

으며 2016년 기준 9만명이 전국에서 소방활동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러 의

용소방대 관련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

직의 운영상에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었는데, 

우선 정규 소방력이 부족한 소규모의 도서벽지 

지역에서 근무하는 대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충

분하게 지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만 65세 

정년 규정을 두어 강제 퇴직을 실시하고 있었

다. 이러한 독소조항은 그렇치 않아도 부족한 

인력 수급의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자율방재단은 2018

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5만명이 활동하고 있었

으며 주요 내용은 위험지역 예찰활동, 재난지

역 응급복구, 주민대피 유도활동, 교육훈련이었

다.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률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는데 과

거 조직의 전신인 수방단의 폐해와 단점을 보

완하며 재난의 모든 단계를 망라하여 활동하는 

조직으로서 새롭게 태어났다. 하지만 신생된 조

직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의 미숙한 부분들 역

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재난 현장으로 

투입된 단원들의 노동력과 그들이 보유한 중장

비 사용에 대한 급여제도가 미흡하다. 아울러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교육훈련 제도가 부족하

며, 관리계층의 도덕적 해이와 리더십 부족 등

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 이와 같은 문제

점들을 시급히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는 국내외 민간 자율 방

재조직들의 특성을 자세하게 비교 분석하여 각 

조직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 방재

조직들에 대한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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